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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전례성가: 입당 124 | 봉헌 512 | 성체 167 | 파견 280 

 

■제1독서: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37,12ㄹ-14 

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12 “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. 그리

고 내 백성아,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. 

13 내 백성아,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,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

올리면,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. 14 내가 너희 안에 

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,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. 그제야 

너희는,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. 주

님의 말이다.” +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 

 

■화답송 ◎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. 

○ 깊은 구렁 속에서, 주님, 당신께 부르짖나이다. 주님, 제 소리를 들어 

주소서.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. ◎ 

○ 주님,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,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? 당신

은 용서하는 분이시니,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. ◎ 

○ 나 주님께 바라네.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. 

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.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

님을 더 기다리네. ◎ 

○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,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.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

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. ◎ 

 

■제2독서: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. 8,8-11 

형제 여러분, 8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. 9 그

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,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

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.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

면,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.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

분 안에 계시면,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, 의로움 때문에 

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.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

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,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

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

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. 

+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 

 

■복음환호송 (◎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, 찬미받으소서.) 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.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

죽지 않으리라. (◎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, 찬미받으소서.) 

 

■복음: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<짧은 복음> 

그때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3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, “주님, 주

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 4 예수님께

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. “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

광을 위한 것이다.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

이다.” 5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. 6 그러

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,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

머무르셨다. 7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, “다시 유다로 가자.” 

하고 말씀하셨다. 17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,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

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.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

그분을 맞으러 나가고,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. 21 마르타가 예

수님께 말하였다. “주님,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

았을 것입니다. 22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

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.” 23 예수님께서 마르타에

게, “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.” 하시니, 24 마르타가 “마지막 날 부활 

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” 하였다. 25 그러자 

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. 나를 믿는 사람은 

죽더라도 살고,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

이다. 너는 이것을 믿느냐?”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. “예, 주님! 저는 주님

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

믿습니다.” 33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. 34 예수님께서 

“그를 어디에 묻었느냐?” 하고 물으시니, 그들이 “주님, 와서 보십시오.” 하

고 대답하였다. 35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. 36 그러자 유다인들이 

“보시오,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!” 하고 말하였다. 37 그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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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, “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

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?” 하였다. 38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

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.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

었다. 39 예수님께서 “돌을 치워라.” 하시니,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

“주님,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.” 하였다. 40 예수님께서 

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. “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

하지 않았느냐?”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.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

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. “아버지,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

사드립니다.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

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,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

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.” 43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

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. “라자로야, 이리 나와라.” 44 그러자 

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. 

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, “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.” 하고 말씀하셨

다.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

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. 

+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 

 

■혼인예식: 김동건 안토니오 & 우지은 미카엘라 

■영성체송: 주님이 말씀하신다.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

지 않으리라.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■ 공지사항 

▪ 사순헌금 모음: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단

식, 금육, 절제를 실천하고 절약한 금액이나 물품을 부활대축일 및 부활

시기에 봉헌해 주시면 공동체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또 사용하

도록 하겠습니다. 
 

■ 우리들의 정성 (03/15/2026) 

▪미사 봉헌금: $642.00 

▪교무금: 강웅일(1-6), 김복남(3-4), 김양후(3), 윤은숙(3) 

▪가톨릭 청년성서모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. $1450.00(3/15까지 최종) 

March 22, 2026 사순 제5주일 
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■ 전례 봉사자 
 사순 제5주일(3/22) 수난성지주일(3/29) 주님부활대축일(4/5) 

해설 최낙현 미카엘 장선애 마리아 황현성 요셉 

독서 조윤 | 장선애 이경래 | 박효연 강웅일 | 강태순 

복사 박한준 라파엘 황시윤 바오로 박한주 미카엘 

반주 공승윤 수산나 한혜경 아녜스 공승윤 수산나 

제대 안소희 클로틸다 조윤경 로사 - 

예물 이지성 | 정휘인 류지안 | 남고은 엄유상 | 강예지 

▪ 독서 순서는 담당이신 김은경(파울리나) 자매님께 문의해 주세요.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▪ 성주간 전례 안내 

1)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: 오전 11시 

-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(성지 흔들기). 수난 복음 

- 수난복음 및 독서자 : 추후 공지  

-‘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헌금’이 있습니다.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된 

바구니에 봉헌해 주시면 되며, 전액 대교구에 보냅니다.  
 

2) 4월 2일(목) 주님 만찬 저녁 미사, 공동 성체조배: 저녁 7시 30분 

- 해설 황현성 요셉 | 독서자 : 추후 공지, 묵주를 지참해 주세요. 
 

3) 4월 3일(금) 주님 수난 성금요일(십자가 경배): 저녁 7시 30분 

- 해설 최낙현 미카엘 | 독서자 : 추후 공지 
 

4) 4월 4일(토) 주님 부활 성야 미사: 저녁 7시 30분 

- 해설 정명호 미카엘 | 독서자 : 추후 공지 
 

5)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: 오전 11시 

- 성지 보호 및 복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. 

*성주간 전례 봉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


